
 

[보도자료]  

바이브컴퍼니, ‘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’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

선정 

 

<이미지 = AI 피로도 측정 시스템 개발도(예시)> 

인공지능·빅데이터 전문기업 (주)바이브컴퍼니(대표 송성환, 구.다음소프트, 이하 바이브)가 조종사 

같이 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'을 구

축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.  

이는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가 수행하는 ‘2020년 민·군겸

용기술개발사업’의 일환으로, 총 34억 원 규모의 사업이며 그중 바이브의 사업비 규모는 16.7억 

원이다. 

항공 사고에서 운항 승무원 과실 사고 중 18.6%의 원인이 조종사의 피로 때문이다. 이에 조종사

의 피로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 판단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

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.  

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측정 시스템'이 개발되면 조종사의 피로로 인한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

할 수 있게 된다. 그간 생체정보만을 활용해 조종사의 피로도를 측정했던 것과 달리 AI를 활용한 

데이터 기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지며, 안면 인식 및 피로 수준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객관적인 

지표를 만들어 낼 수 있다. 



 

최종 사업자로 확정되면 바이브는 오는 ‘24년까지 ▲피로 수준 분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

▲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분석 정밀화 ▲실시간 판단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 체계를 

만들게 된다. 

바이브 이재용 부사장은 "바이브는 한국판 뉴딜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현재 바이브의 AI 기술을 

활용한 다양한 국책 사업을 진행 중으로, 이번 사업도 그 일환."이라며 "'AI 기반 조종사 피로도 

측정 시스템' 개발을 통해 추후 조종사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을 대상

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장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."이라고 말했다. 


